
국외동향  

일본 과기청, 지구변동해명 및 예측위한 신조직 설치  

일본 과학기술청은 지구변동의 해명과 예측을 목적으로, 새롭게 「지구프론티어연구시스

템」을 10월에 설립한다. 기후변동과 水순환, 지구온난화예측 등 중점연구영역을 정하여 대

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요소연구에 노력할 예정이며, 국내외의 연구자 약 120명

을 시한부로 채용한다. 더불어 동경도내에 주요연구거점을 설치하는 외에, 미국 하와이대학 

등에도 연구거점을 설치하여 미일공동연구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구프론티어연구시스템

의 연간예산은 28억엔 규모로, 1998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양과학기술

센터(JAMSTEC)와 우주개발사업단(NASDA)이 공동으로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동 시스템長에는 

북해도대학 교수인 松野太郞씨가 취임할 예정이다.  

우선 설정하는 4가지 중점연구영역 내에 전임, 겸임을 포함하여 국내외 연구자가 연구테마

마다 그룹을 만들어 전체계획(20년간)을 2기로 나누어 연구하며,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가시키고 제3자에 의한 연구평가제도도 만든다.  

중점영역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북극해-편서풍 등 해양과 대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받아

들여 상호작용을 해명하는 외에 ①해상에서의 증발, 구름 형성, 강수과정을 중심으로 한

「1Km 메슈기상학」의 확립, ②해양 속의 식물 프랑크톤의 영향을 중심으로 온난화물질의 

수송과정을 복원하여 온난화 현상을 해명한다. 이로써 얻어진 물리적인 방정식 등을 지구변

동을 예측하는 「지구시뮬레이터」에 활용하고, 또 실제로 인공위성과 해양관측연구선 「미

라이」에서 관측한 데이터와 조합시킴으로써 종합적인 지구변동예측모델을 작성한다. 주요

연구거점을 동경도 항구내에 설치하는 외에, 해외연구거점을 하와이대학, 알라스카대학내에 

설치한다. 이들 해외거점을 미일정부간 합의의 「지국적 전망에 입각한 협력을 위한 공통과

제(커먼 아젠다)」의 일환으로 미일공동연구의 성격도 갖게 한다. <日刊工業新聞, 1997년 8

월 25일자>  

일본 통산성, 포톤계측·가공기술개발을 가속화  

일본 통산성은 고품질·고출력의 차세대 레이져 등을 활용하는 선진계측·가공기술인「포톤

계획·가공기술」의 개발을 가속시킨다. 동 기술은 차세대 산업기반기술로 기대되는 것으

로 , 21세기를 목표로 하여 산업구조를 보다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속도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998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 반영된 개발비

도 1997년에 비하여 2억엔 증가한 약 15억엔으로 증가시켰다.  

포톤계측·가공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소형으로 취급성에 우수한 고품질, 고출력의 차세대 

고체레이져를 개발하여, 이 레이져를 고도로 이용한 선진 계측·가공기술을 개발하려는 것

이다. 1998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개발을 시작하며, 개발제도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

발기구(NEDO)가 통산성의 산업과학기술연구개발제도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NEDO에서는 개발

위탁처로 제조과학기술센터를 결정하였다. 참가멤버로는 川崎重工業, 松下技硏, 眞空冶金, 

橫河電機, 크보타, 島津製作所, 세이코 인스트로먼트, 도시바, 파낙, HOYA, 浜松포트닉스, 

미츠비시전기, 光學技硏의 13개사와 오오사까대학의 참가가 결정되었다. 개발테마는 매크로

가공기술, 미크로가공기술, in-situ 상태계측기술, 비파괴조성계측기술, 고출력와전고체화

레이져기술, 고집광전개체화레이져기술의 6개 테마이다.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통

산성에서는 실용화를 서두르기 위해서는 개발속도를 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8

년도의 개발예산액도 증액하기로 하였다.  

<日刊工業新聞, 1997년 8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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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왕립협회, 고등교육개선에 관한 성명 발표  

영국왕립협회(The Royal Society)가 이번에 고등교육개선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

명은 동 협회가 영국고등교육조사위원화에 제출한 두가지 의견서를 요약한 것으로, 동 위원

회 보고발표후의 영국의회에서의 심의를 시야에 둔 의견서라고 말할 수 있다. 성명에서는 

요점을 다음의 5가지점으로 정리하고 있다.  

1. 다양한 교육의 제공  

○ 진학율의 향상이나, 소위 사회인 학생의 증가 등의 상황 속에서 고등교육이 다양한 교육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 확대되고 있는 학생의 폭을 고려하여 내용면이나 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코스를 설정하

고 그에 기초를 둔 다양한 자격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 교수방법도 학생의 니즈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훈련된 인력의 제공  

○ 학술연구는 국가의 경제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훈련된 인재를 

사회에 배출하기 위해 특히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 대학은 연구에 대한 진정한 소질을 가진 학생을 끌어들이고 우수한 연구환경속에서 질높

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의 7년동안의 대학교육 속에서, 

독창적인 연구활동을 할 뿐 아니라 연구기법에 관한 고도한 훈련을 받는 동시에 전공 이외

의 분야에도 이용가능한 기술을 몸에 익혀야 한다.  

3. 대학의 인프라 정비  

○ 대학에 대한 필요한 자원의 제공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 없이는 고등교육의 대중

화로의 이행은 실패한다.  

○ 대학의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충

분히 훈련된 인재를 배출할 수 없고, 독창적·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자금부족이 대학의 연구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영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이러한 자금부족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4. 대학에 대한 이중지원제도  

○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의 성공에는 이중지원제도에 의해 가져온 자금면에서의 안정성과 

계속성, 그리고 그들에 뒷받침되어 미래계획 책정이 가능해진다.  

○ 과거 10년 동안의 고등교육재정의 변화가 이중지원제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금이 

고등교육재정심의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에서 연구심의회(Research 

Councils)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인프라의 정비와 상근요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재정심의회의 지원과, 개별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심의회의 지원이란, 소위 자

페이지 2 / 11과학기술정책 Vol.7 No.10 (통권 제103호) 014F

2006-05-18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7-M10-014F.HTM



동차의 양 바퀴와 같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 동시에 대학연구의 성공에는 자금의 선택적인 배분과, 민간부문과 자선단체 등 다양한 

방면으로부터의 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다.  

5.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의 평가와 선택성  

○ 연구평가(RAE: Research Assessment Exercise)에 기초를 둔 자금배분에 의해 연구의 선

택성을 높여야 한다.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이 연구평가가 가져오는 의도하지 못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원의 유동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장기적인 연구가 경원시되는 경향

은 없는가, 그룹간의 공동연구와 학제적인 연구가 촉진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 등이

다.  

○ 각 학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또 운영과 교육에 의

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요원에 대해서는 연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日本 學術月報, 1997년 8월호>  

기술개발과 기술취득의 관계  

많은 국가에서 연구개발에 다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기술성과의 유효이용도 중요하다

고 Economist지는 보도하고 있다. 산업계는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의 개발에 거액을 투자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대세제를 강구하

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는 연구개발성과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활수준을 상승시켜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기업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점에 있다. 만약 정부의 원조가 

없다면 사회에 필요한 규모의 연구도 모르는데, OECD가 발표한 "기술과 산업(Technology 

and Industrial Performance)" 보고서에 따르면, 신제품·신공정의 개발과 초기단계의 상업

화 보다도 기술성과의 신속하고 광범위에 걸친 보급이 중요하며, 발명, 발견업무에 종사하

고 있는 연구자에 대한 폭넓은 국민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工業技術, 1997년 8월호>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정부가 경제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GDP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을 국가의 기술적 수준측정에 사용

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컴퓨터, 항공기, 의약품 

등의 하이테크산업에 자금원조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은 연구

소에 투자하기보다도 연구개발 집약적 자본설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확실히 이것은 서비스산업에는 해당될 것이다. 컴퓨터에서의 데이터 

고속처리연구는 하이테크기업에 의해 실시되겠지만, 설비기기의 사용자는 대량의 데이터처

리의 수요를 갖게 된다. 선진국에 있어서의 항공, 통신, 유통, 건강, 은행, 보험업계는 매

상고의 6%를 정보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조업 투자의 2배이다. 연구개발자원을 

측정하기 위해 OECD는 종합기술지수(total technology intensity)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안

하였다. 이것은 산업계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와 도입한 컴퓨터 등의 설비에 구체화된 기술을 

합계한 것이다.  

이 설비에 구체화된 취득기술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직접적인 자력의 연구개발투자와 같은 

정도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자력 연구개발투자액은 매상고에 대한 비율이 1993년에는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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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보다도 감소하고 있지만,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의 증대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일본의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액의 매상고에 대한 비율은 거의 미국과 비슷하지만, 정보기기와 컴

퓨터 제어기계 등을 플러스하면 종합기술지수는 미국 보다도 크다. 일본의 종합기술지수가 

20년 동안 증가한 요인으로는 연구개발비의 증가 보다도 산업계의 하이테크설비의 도입 증

가 쪽이 크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산업에서 생산성의 향상은 그 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하기 보

다도 하이테크설비의 도입에 의한 쪽이 크다. 즉 제조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은 대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서비스산업에서는 하이테크기술·제품의 도입 쪽이 중요하다. 

연구개발의 구체적 성과의 공헌도(즉 연구개발집약형 설비의 도입에 의한 수익율)는 1970년

대의 130%에서 1980년대에는 190%로 상승하였다. 특히 수송, 통신, 금융분야에서는 컴퓨터

와 통신기기의 도입에 의해 생산성은 대폭적으로 신장하고 있다. 컴퓨터와 기계의 수입 등 

외국의 연구개발의 구체적 성과의 도입 쪽이 국내의 연구개발의 구체적 성과의 도입보다도 

수익률이 높게 되어 있다. 개발도상국 등 많은 국가는 이것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개

발집약형 설비의 수입에 의한 기술획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OECD의 이번 

보고서의 분석은 정부의 기술정책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Economist지는 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술정책은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만약 기술성과의 보급이 기술

혁신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보급에 더욱 힘

을 쏟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의미는 경쟁환경을 강화하는 것이 연구개발원조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는 것일 것이다. 만약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기술성과를 이용하면 가격을 

지배할 수 있고 기술혁신 이익을 대부분 독점적으로 향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가격

으로 하면 신기술의 보급은 늦어져 신기술이 가져오는 생산성의 향상을 저해할 것이다. 독

점적 이용이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하이테크기업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 상업이나 

은행에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신기술·신제품을 채용하는 인센티브가 없어져 생산성의 향

상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외국의 기술 도입에 의한 기술획득은 개방적 무역투자체제의 하사품이다. 개발도상국은 기

술취득의 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하이테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산업

에 의한 신제품·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면 다른 국내산업의 비용을 올리게 되어 특히 서비

스산업에서는 최적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工

業技術, 1997년 8월호>  

미국의 연구개발지원시책 현황  

1. 기술정책 프로그램  

① 첨단기술계획(Advanced Technology Program : ATP)  

○ 소관 : 상무성의 국가표준기술원(NIST)이 소관하고 있다. 1990년 개시  

○ 목적 : 경쟁전단계(precompetitive)에서 기반적(generic)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경제성

장과 생산성향상을 가속시켜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 대상연구개발 : 고위험이지만 반대 급부가 큰 기반적 기술, 경쟁전단계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준다.  

○ 신청자격 : 미국기업 또는 독립연구기관, 미국의 공동연구개발 벤쳐. 대학과 정부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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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주도의 콘소시엄이 멤버로서 참가가능  

○ 지원범위 : 미국기업단독의 경우는 1건당 200만 달러까지, 3년이내, 공동벤쳐의 경우는 

사업총액의 50%까지, 5년 이내  

○ 지적재산권 : 정부는 비배타적이고 취소 및 양보불가능하고, 지불이 끝난 성격을 가진 

실시권을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자금의 수령자에게 발명 권리취득을 선택하는 권리를 준다. 

또 정부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해당발명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실시시키는 개

입권(march-in right)을 갖는다.  

② 제조기술보급파트너쉽과 제조기술센터  

제조기술보급파트너쉽(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 MEP)은 1988년부터 국가표준

기술원(NIST)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38만여개의 중소기업에게 최신의 제조기술을 활용

하는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조기술센터를 전국에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 75개의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③ 양용기술활용프로그램(Dual-Use Applications Program)  

상업용 및 군사용의 양쪽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육성 및 상업기술의 군사적 시스

템에 대한 이용을 가속한다.  

④ 고성능 컴퓨팅·통신프로그램(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 HPCC)  

HPCC는 고성능 컴퓨팅법에 기초를 두고 1992년에 창설되었다. 목적은 차세대의 고성능 컴퓨

터 및 네트워크의 실현 및 이용을 가속하는 것이다.  

⑤ 공동연구개발협정(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 CRADAs)  

○ 개요 : 정부운영연방연구소(GOGO) 및 계약자운영연방연구소(GOCO)는 관할기관에 의해 권

한이 부여된 경우, 기업간에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s)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연구

의 상대로는 개발된 기술을 구현하는 제품을 미국내에서 생산하는 미국기업에 우선된다.  

○ 대상·범위 : CRADAs의 상정년수는 1∼3년이지만, 보다 장기간의 협정을 맺는 경향이 있

다. 또 응용연구, 검증, 평가에 관한 것이 많다. CRADAs는 바이오과학, 컴퓨터과학 등의 광

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법률제도  

① 국가공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 : NCRA)  

기업이 공동연구개발의 의사를 사법부에 제출하여 NCRA에 기초를 둔 보호를 요구한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반트러스트규제를 완화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한다.  

② 시험연구비세액공제제도  

기업 등이 지출하는 시험연구비에 대하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③ 고성능 컴퓨팅법(1991년 12월 9일 대통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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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 부통령(당시 상원의원) 등이 제안한 법률로, 고성능 컴퓨팅과 그의 응용에 있어서의 

미국의 리더쉽의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④ 국가공동생산법(1993년 6월 대통령 서명)  

본 법은 「1984년 국가공동연구법(NCRA)」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연구개발의 공동기업체

와 더불어 생산의 공동기업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⑤ 스티븐슨 와이들러기술혁신법  

연방연구기관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정보의 이전촉진을 취지로 하여 1980년에 제정되었

다.  

○ 각 연방연구소에 기술정보제공 등을 하는 연구기술응용국(ORTA)을 개설한다.  

○ NTIS내에 기술정보센터로서의 연방기술이용센터(CUFT)를 설립한다.  

⑥ 1980년 개정미국특허법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80년에 특허법이 개정되어 연방정

부의 원조에 의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⑦ 1986년 기술이전법  

「1980년 스티븐슨 와이들러 기술혁신법」의 개정법으로,  

○ 연방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대하여 연구직원에 대하여 금전적 보수를 지불한다.  

○ 정부연구직원은 정부가 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 발명의 소유권 청구가 가능하

다.  

⑧ 1989년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  

CRADAs의 수순을 법률로 정하여 개발된 지적소유권의 확보, 라이센스, 양도 또는 방기에 관

한 권한을 각 연방연구기관의 관리자에게 부여하여 5년을 한도로 하여 공동연구개발협정에 

의한 연구성과를 정보공개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工業技術, 1997년 8월

호>  

연구비는 누가 지출해야 하는가?  

연구비의 자금원조에는 두가지 모델이 있다고 캠블리지대학의 생화학자인 킬리가 "연구비는 

누가 지출해야 하는가?(Who Should Pay for Science?)"라는 저술에서 말하고 있다.  

첫번째 주장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것으로, 정부는 과학자를 자금원조해야 하며 이러한 

자금원에 의해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605년 발행한 "학문의 진흥(The 

Advancement of Learning)"이라는 저술에서 발명·발견을 만드는 데 유익한 정부가 가장 요

망시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아담 스미스는 연구비의 비용대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계 쪽이 정부보다도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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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주장하였다. 1776년 발행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라는 저술에서, 산업

계는 신제품이나 신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발명·발견은 

대학보다도 산업계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베이컨의 주장이 승리를 하여 정부는 지금 거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킬리

는 스미스의 주장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킬리는 정부의 자금원조에 의한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유용하다는 증명은 거의 없다고 말

한다. 정부는 불확실한 연구개발에 거액을 장기간 투입하였다. 예를 들면 EU는 필립스나 닉

스도르프 등 유럽의 일렉트로닉스기업에 거액의 자금원조를 하였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라이

벌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킬리는 또 정부가 연구비 지출을 많이 할수록 

산업계의 지출은 적어진다고 말한다. 만약 정부가 연구비 지출을 멈춘다면 산업계는 더욱 

연구비를 지출할 것이라고 킬리는 말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맨스필드와 그릴리치스의 조사

에 따르면, 기업이 연구비 지출을 늘리면 기업은 더욱 생산적이 되어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세금을 내리는 방책의 하나로서 연구예산지출을 멈추면 일찍이 

카네기, 록펠러, 웰컴 등이 하였던 것처럼 대자본가에 의한 과학자에 대한 원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세계의 재사용형 우주왕환기(RLV) 연구개발동향  

미국에서 개최된 전기전자학회 항공우주회의 1997에서 동경대학 첨단과학기술센터 등으로부

터 미래의 우주여행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다. 동 보고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을 이

용한 우주왕환기시스템에 의해 앞으로 10년 정도만 있으면 우주여행산업이 성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의 재사용형 우주왕환기(RLV)의 연구개발상황은 어떤가?  

RLV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스페이스셔틀일 것이다. 1981년, 미국이 최초로 스페이스

셔틀의 비행에 성공하고 1986년의 챌린저호 사고라는 참사를 경험하면서도 1997년 6월까지 

84회의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계의 상업발사시장비용의 저감, 높

은 운용성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세계 각국에서 RLV 구상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① 상업발사의 촉진, ② 유인화성탐사 등의 혁신적인 우주개발의 발전, ③ 우주

개발분야에 있어서의 미국의 리더쉽의 유지를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DC-XA, X-34, 

X-33 등의 RLV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DC-X는 국방성에 의해 개발, 당초 시험이 실시되었지

만 그 후 NASA로 이관되어 신기술이 도입되어 DC-XA로 개조되었다. DC-XA는 수직이착륙형으

로 신형연료탱크 등의 시험을 위해 1996년에 4회의 비행을 하였는데, 최후의 비행에서 착륙

에 실패하여 시험을 종료하였다. X-34는 공중발사수평착륙형으로 DC-XA와 X-33의 중간에 위

치될 수 있는 것으로 속도 마하8까지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비탈 사이언스사(OSC)

가 설계·개발하여 1998년부터 탄도비행시험을 할 예정이다.  

1996년 7월, NASA는 록히도 마틴사를 X-33 시험기 메이커로 선정하였다. X-33는 수직이륙을 

하고, 그의 특징인 리프팅 보디에 의해 활공착륙을 한다. X-33은 DC-XA, X-34 및 지상시험

에 기초를 두고 RLV 기술을 성숙시켰기 때문에 실용기의 약 1/2의 축소모델로 속도 마하 

15, 고도 50마일까지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9년까지 상세설계, 개발 및 제조를 하

여 1999년부터 탄도비행시험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국의 민간기업에서도 몇가지의 RLV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아리안계획으로 구축한 상업발사시장에 있어서의 국제경

쟁력을 보다 강고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RLV 구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2월, 유럽우주기관(ESA)은 독일의 「젠가」등. RLV에 관련되는 그때까지의 유럽각국

의 계획의 성과를 결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미래형 유럽우주수송계조사계획(FES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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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 제1단계로서 시스템 및 기술적 검토를 1996년까지 하였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보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제2단계는 다음번 ESA 각료급이사회(1996년)까지 

개시결정이 연기되게 되어 ESA는 제1단계를 1998년까지 계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자금부족 때문에 1993년에 브란계획이 중지되고 나서 RLV 개발계획은 존재하

지 않고 있는데, 값싸고 강력한 우주수송수단의 확보에 의해 우주개발분야에서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사용형 우주수송시스템의 개발에 관련되는 문제점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여 연구실험계획 「Oryol」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6년도부터 우주왕환기술시험기(HOPE-x) 개발연구가 시작되었다. HOPE-X는 

2000년도에 H-IIA로케트에 의해 발사되며, 지구주회궤도를 약 1주 비행후, 대기권 재돌입, 

수평착륙실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금년 6월, 과학기술청의 「재사용형 우주수송시스템

검토회」에 의해 스페이스플레인 실현까지의 중간단계 우주수송시스템으로서 HOPE-X 개발에

서 얻어지는 무인우주왕환기술을 기반으로 2010년초의 운용을 목표로 하여 완전재사용형 로

케트추진방책이 제안되고 있다. 세계의 RLV의 개발상황을 보면 이제 우주여행이 실현될 날

도 머지 않은 것 같다. <科學技術 Journal, 1997년 8월호>  

과학기술로부터 살펴본 「선진국 수뇌회의」와 「국연환경개발특별총회」  

금년 6월, 「선진국수뇌회의」와 「국연환경개발특별총회」라는 두가지의 커다란 국제회의

가 미국에서 연속해서 개최되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과학기

술」의 관점에서 회의의 개요를 정리해보았다.  

<선진국 수뇌회의>  

금년 6월 20일부터 22일에 거쳐 미국 콜로라드주 덴버에서 제23회 선진국수뇌회의(서미트)

가 개최되었다. 이번 서미트의 특징은 러시아가 최초로 정식회원으로 참가한 것이다(단, 경

제토의는 제외). 따라서 종래부터의 일본, 미국, 카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7개국과 더불어 러시아를 포함하는 8개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미트의 주제가 경제문제에서 정치문제로 옮겨가는 가운데,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적인 협

조와 협력도 각국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어 서미트에서의 주요 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번의 서미트에서 논의된 주요 과학기술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간복제의 금지  

영국에서 복제양이 제작된 것 등을 토대로 하여 복제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된 경우의 생명윤

리 등의 관점에서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따라서 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각국이 적절한 국내조치 및 긴밀한 국제협력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  

○ 에이즈  

에이즈 왁찐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국제적인 과학협력과 공동연구를 강화하는데 합의. 일본

은 금년도부터 태국과의 사이에서 아시아지역에 많은 형태의 에이즈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왁찐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할 예정  

○ 기후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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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에 교또에서 개최되는 기후변동조약 제3회 체결국회의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온

실효과가스배출목표를 설정하는데 합의하는 동시에 기후변동감시를 위한 지구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는데 합의  

○ 핵불확산  

해체핵플루토늄의 처리처분에 관한 국제협력의 계속. KEDO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호소에 대

하여 합의  

○ 원자력안전  

구소련, 중동구에 있어서의 원자력안전을 강화하는데 합의. 또 사용후 연료·폐기물관리안

전조약의 진전을 평가하고, 비인조약개정협정서 및 보완기금조약이 채택될 움직임이 있었음

을 환영  

○ 對 우크라이나 지원  

체르노빌 폐쇄와 관련되는 G7과 우크라이나간의 각서의 범위내 지원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재확인하고, 새롭게 체르노빌발전소 第4號爐 第2石棺 건설 등에 대한 지원(G7이 3억 달러의 

공헌)을 표명  

<국연환경개발특별총회>  

1992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금세기 최대의 환경관련회의로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연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지구서미트」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100개국 이상의 정부수뇌가 한자리에 모여 지구환경에 관한 행동원칙을 정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행동원칙을 정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상세한 행동계획인 「아젠다 21」 

등을 채택하였다.  

금년은 이 회의 후 5년째를 맞아 「아젠다 21」 실시상황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6월 

23일부터 27일에 걸쳐 미국 뉴욕에서 「국연환경개발특별총회」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아젠다 21」의 각 장마다 5년간의 리뷰가 이루어졌으며, 2002년에 다시한번 「아젠다 

21」의 실시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한 특별총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또 하시모또 총리

는 지구온난화방지종합전략(그린 이니셔티브)로서 에너지절약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개도

국에 있어서의 환경대책에 대한 지원 등의 지구온난화방지대책을 제창하였다. 채택된 「아

젠다 21 실시계획(97)」에 있어서의 주요 과학기술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학  

과학, 교육훈련,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투자의 증대와 함께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과학적 정보에 대한 접근의 개선이 필요  

○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의 보관, 수송, 국경이동, 처분에 있어서는 관련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

른 방법으로 할 것.  

<科學技術 Journal, 1997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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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1세기 심해굴삭계획  

현재 지구온난화가 세계의 강수분포와 농업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구

변동 메카니즘을 해명하는 것은 인류의 생존에 관련되는 과제이다. 지구변동과정을 해명하

고 미래의 기후예측 등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구환경이 기록되어 있는 심해저퇴적

물이나 지구심부의 물질을 직접 채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심해굴삭의 주요성과는 약 1억년전 백아기에 극지방에서조차 빙상이 존재하지 

않았을 만큼 지구전체가 온난화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등 과거의 기후변동을 해명한 것이

다. 또 해양지곡의 형성연대를 결정함으로써 플레이트 텍트닉스를 최초로 입증하였다. 그러

나 지금까지의 심해굴삭에서는 탄화수소존재역에서는 굴삭할 수 없는 桂狀試料(코어)의 회

수율이 낮고, 더 나아가 굴삭공이 붕괴하는 등의 기술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  

<21세기의 심해굴삭계획의 개요>  

1. 라이져 굴삭시스템  

현재의 심해굴삭의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석유굴삭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라이져 굴삭

기술을 과학굴삭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라이져 굴삭이란 선상

과 해저의 굴삭공을 연결하는 라이져관과 분출방지장치로 이루어지며, 특수한 泥水를 순환

시킴으로써 孔內 환경을 통제하여 대심도 굴삭으로 깨끗한 코어채취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이다.  

2. 라이져굴삭선의 개요  

라이져굴삭에 대한 수요를 토대로 하면, 라이져굴삭선은 아래와 같은 주요 항목을 가지는 

것이 요망된다고 생각된다.  

전체 길이 : 약 190미터, 총톤 수 : 약 3만톤, 항해속력 : 약 13노트, 최대탑재인원 : 약 

150만명, 라이져길이 : 2,500미터, 드릴파이프길이 : 1만미터  

당초목표는 수심 2,500미터의 심해에 대응한 라이져굴삭선을 개발하여 그의 운용데이타를 

토대로 하여 수심 4,000미터의 능력에 대응하는 개발을 하는 것이다.  

3. 라이져굴삭에서 기대되는 주요 성과  

이 라이져굴삭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성과가 기대된다.  

(1) 환경변동을 기록하는 플랭크톤이나 하천유입물질을 순서대로 보존하는 심해퇴적시료로

부터 복원시키는, 보다 오랜 시대에 이르는 지구환경의 해명에 의한 지구변동예측에 대한 

공헌  

(2) 해양지곡에서 맨틀까지를 굴삭하여 직접 물질을 채취함으로써 해양플레이트의 成因과 

다이내믹스의 해명  

(3) 굴삭공을 이용한 지진 등의 지곡변동프로세스의 해명  

(4) 탄화수소존재역 등의 굴삭에 의한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는 미지의 생물이나 새로운 자

원의 탐색, 더 나아가 지곡심부의 굴삭에 의한 지곡내 생물권의 확대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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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해에서의 작업능력향상에 의한 인류의 활동영역 확대  

4. 「21세기의 심해굴삭계획」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의 요점  

(1) 국제적인 실시체제의 구축  

공간적인 확대를 가지고 해명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다수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테마에 적합한 종래형의 굴삭선과, 굴삭기술의 한계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던 연구과제

에 도전하는 라이져 굴삭선의 두 가지 船이 과학적으로 상호보완관계가 되는 「통합된 심해

굴삭계획」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라이져굴삭선의 건조, 운용 등에 대해서는 국

제적인 자금분담을 위한 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내의 연구체제, 지원체제 등의 정비  

일본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의 연구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채취

한 코어 및 굴삭공을 이용한 연구의 추진과 지구변동관련의 종합적 연구체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굴삭의 실시조직연구와 심해굴삭선에 대한 자재 등의 공급 등 연구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科學技術 Journal, 1997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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